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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한국의 보이그룹 

몬스타엑스가 세

계적 DJ 겸 프로듀

서 스티브 아오키

(Steve Aoki, 사진)

와 만났다.

소속사에 따르면 

몬스타엑스는 18

일 컴백하면서 발

표한 정규2집 앨범‘파트2’에서 세계적인 DJ이자 

프로듀서인 스티브 아오키와 특별한 앨범 컬래버

레이션을 진행했다. 스티브 아오키는 몬스타엑스

의 이번 앨범에 프로듀서로 참여, 그동안 몬스타엑

스가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음악적 매력을 더욱 

끌어올렸다.

스티브 아오키는 빌보드와 그래미를 넘나들며 세

계적으로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DJ 겸 프로

듀서로, 아프로잭, 린킨파크, 돈 디아블로, 방탄소

년단 등 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유명 아티스트들

과 작업했다.

이들의 만남은 앞서 스티브 아오키가 다수의 매

체 인터뷰를 통해 밝힌 협업 러브콜로 시작됐다. 스

티브 아오키는 함께 작업해보고 싶은 K-팝 아티

스트로 몬스타엑스를 꼽았고, 이를 계기로 두 아

티스트의 특별한 컬래버레이션이 성사됐다는 후

문이다. 

몬스타엑스, 세계적 
DJ 스티브 아오키와 

컬래버레이션
시사주간지 타임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그래미

어워즈 방문기를 상세히 전했다.

타임은 11일‘BTS는 어떻게 첫 그래미어워즈 방문

을 잊지 못할 순간으로 만들었나’라는 제목의 기사

를 게재하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했다. 타임

은 특히 BTS의 공식 팬클럽인 아미의 행보를 좇으

며“BTS의 팬들은 그들을 찍기 위해 레드카펫 행사 

때부터 분주했다.”며“돌리 파튼을 위한 헌정 공연 때 

자리에서 일어난 BTS를 비롯해 래퍼 드레이크가 수

상을 위해 무대에 등장할 때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는 멤버 슈가에 이목이 집중됐다.”고 전했다. 이어 

BTS가 그들의 히트곡‘페이크 러브’가 배경음악으로 

흐르는 무대에 올라‘베스트 R&B 앨범’부문 트로피

를 미국 여성 가수 허(H.E.R)에게 건네는 모습도 상세

히 묘사하며 BTS의 미국 투어 공연, 토크쇼 출연, 유

엔 총회 연설 등 그들의 행보를 짚었다.

한편 이날 BTS는 한국 디자이너가 만든 의상에 국

산 자동차를 타고 그래미에 입성해 눈길을 끌었다. 패

션지 보그는“BTS가 두 명의 한국 디자이너를 영입해 

이런 고정관념을 뒤집었다.”면서“뷔, 정국, 진, 지민, 

슈가, RM은 제이백 쿠튀르 의상을, 제이홉은 김서룡 

디자이너 의상을 입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BTS는 고급 리무진 대신 그들이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현대자동차 대형 SUV 팰리세이드를 타고 

등장했다. 시상을 마친 방탄소년단은 소속사를 통해 

“오늘 그래미어워즈에 참석하고 싶다는 꿈을 이루었

다.”며“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어 기쁘고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타임지, 방탄소년단 ‘그래미 행차’ 주목

블랙핑크가 ABC의 간판 프로인‘굿모닝 아메리카’

를 통해 미국 전역에 확실한 존재감을 각인시키며 성

공적인 미국 진출을 알렸다.

블랙핑크는12일, 40년 넘는 역사와 아침 방송 중 최

고 시청률을 자랑하는 ABC‘굿모닝 아메리카(Good 

Morning America, GMA)’에 출연해‘뚜두뚜두’무대

로 뉴욕 타임스 스퀘어를 흔들었다. 

블랙핑크와의 인터뷰에 앞서 사회자는“블랙핑크

의 음악이 온라인에서 수십억의 조회수를 자랑한

다.”며‘유튜브 퀸’이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블랙핑크

의 성과를 소개하면서“이들의 팬들은 블랙핑크를 보

기 위해 밤을 샐 정도로 아티스트를 지지하고 사랑한

다.”며 블랙핑크의 팬클럽인 블링크에 대해 언급했다. 

사회자가“‘블링크’들이 여기 계신가요?”라고 묻자 

객석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고, 로제는“팬들이 정말 

스윗하다.”며 블링크에 대한 특급 애정을 드러냈다. 

블랙핑크가‘뚜두뚜두’무대를 선보이기 전, 사회자

는“블랙핑크의‘뚜두뚜두’가 유튜브에서 6억6천만 

뷰에 달하는 기록을 세웠다”면서“오늘이 데뷔 첫 미

국 생방송 무대”라고 전하자 관중들은 일제히 우레

와 같은 함성을 내질렀다.

블랙핑크는‘첫 미국 생방송 무대’라는 사실이 무색

할 만큼 자신감 넘치면서도 절도가 돋보이는 완벽한 

칼군무를 선사했다. 관객들은 함께‘뚜두뚜두’를 떼

창하고 안무를 따라하기도 했다.

블랙핑크는 오는 4월 17일 로스엔젤레스를 시작으

로 4월 24일 시카고, 4월 27일 해밀턴, 5월 1일 뉴어크, 

5월 5일 애틀랜타, 5월 8일 포트워스 등 총 6개 도시 6

회 공연으로 북미 투어에 나선다. 

블랙핑크, 첫 미국 생방송 무대에 팬들 열광 


